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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는 강의 진도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렸

습니다. 이번 호에는 학생과 교수님 사이가 물편한 경우를 논합니다.

(3) 대인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불편하게 되는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무지"를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

비롯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학생이 한심스럽고 실수하는 학생이 못마땅하게 여겨

질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교수님 자신이 과연 그런가를 알아야 합니

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 스스로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평가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의 기본 마음자세를 잘 알아냅니다. 학생들을 부

정적으로 대하는 교수님이 학생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미시간 공대 학생들이

쓴 강의 평가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나 지식 전달 기술에 관한 문제

가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 - - - - -

"학생이 좀 어설픈 질문을 하면 비웃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시해버

린다."

"학생이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왜 학생이 틀렸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느

라고 남은 강의 시간을 다 보낸다."

"학생들을 내려 깔보시는 태도가 역력하다. 우리들을 마치 초등학생 정도인 냥 대

하신다."

"000교수님은 질문에 학생이 잘 못 대답하면 잘못을 꼬집어 내거나 확대해서 무안

을 준다. 학생을 완전 병신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000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신다."



"학생이 잘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소리내어 웃으신다. 기분 나쁘다."

"너무 잘난 척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것과 틀린 점을 지적하기를 너무 즐기시는 것 같다. 우리를 바보

취급하시는 것 같다."

"000교수님은 학생들을 차별대우하신다."

"000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하려고 애는 쓰시나 결국 학생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잘 못 말한 학생을 "묵사발" 만드신다."

- - - - -

모든 학생들이 위에 나열된 코멘트처럼 교수님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

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000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으시

다" 따위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서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합

니다.

다음 호에는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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